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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가을 하늘을 수놓을 문학콘서트 열린다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작가 김태용 작가와 실력파 인디뮤지션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등 출연, 청중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는 <문학콘서트: 소외를 넘어서, 문학의 이름으로>는 상업주의 문학에서 벗어나 본격문학

을 옹호하고자 설립된 (사)문학실험실에서 준비한 고감도 문학콘서트이다. 현재 한국문학의

가장 첨예한 전위에서 활동하는 시인, 소설가의 낭독회와 ‘뿌리 없는 삶, 노래하는 블루스맨’

으로 알려진 실력파 인디뮤지션 김대중의 소규모 콘서트까지 더해지는 이번 공연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안산 시민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

□여는공연과닫는공연에서보여줄김대중의무대는블루스선율에트로트를접목시킨몽환적이면서도

구슬픈선율로꾸며진다. <불효자는놉니다>와같은그의대표곡에서도알수있듯이그의음악은

힘든 삶을 거꾸로 뒤집어보며, 거기서 다시금 희망을 피워올린다.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한

중견소설가김태용의작품낭독과거제에서활동중인이제니시인그리고최규승, 최하연시인의

시 낭송에선 문학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쉽게

써진문장이단한줄도없다’는것이다. 디지털시대가가속화되면서다중의의미를담은문장들이

어느새우리문화전반에서추방당하는사이, 이들의문학은오히려문학본연의문장으로돌아가,

쉬운 소통을 선택하는 대신, 의미의 깊이와 다중성을 겨냥한다.

□이번문학콘서트는 2016년 10월 30일오후 4시거제섬달아트센트에서에서열리며, 무료공연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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